
국내최고수준의농경문화체험1번지 미래형박물관으로진화중

국내 가장 큰 농업 전문박물관으로 작물을 심은 뒤

관찰하고수확까지할수있는농업테마공간규모만축

구장19개크기다.선사시대부터근현대에이르기까지

박물관소장유물을 1만점넘게보유한박물관, 명절

연휴때면여행객들로더북적거리는곳, 전남도농업박

물관얘기다.

최근에는과거전통농경유물전시뿐아니라AI 등

최첨단기술이반영된미래형콘텐츠를갖춰직접체험

하고배우며즐기는 펀 (FUN)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떠오르고있다.

전남도농업박물관은농경문화를직접체험할수있는공

간으로, 설추석명절민속놀이뿐아니라전통모내기,

백중, 올벼심니(올해처음거둔벼를찧은쌀로밥을지

어천신과조상에게바치는의례) 등시기에맞는농경

문화체험프로그램이매년끊임없이진행된다.

청년쌀요리경연대회, 전국민속연날리기대회등

농경문화를접해보지못했던아이들과젊은부모들까지

즐기는체험프로그램이가득하다.

최근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부스를 꾸미고 농업

의가치와의미를전달하기위한그림그리기,스탬프투

어등맞춤형프로그램을신설해관람객들의호응을이

끌어내고있다.

농업박물관상설전시관3곳을관람하고인증하면 씨

앗새싹연필을무료로나눠주는 스탬프투어의경우

시행한달만에 초중고교생 1000여명이 찾는 핫한

프로그램으로떠올랐다.

매년 진행되는 특별기획전도 놓치기 아쉬운 전시다.

올해의경우쌀문화관1층기획전시실에서10월말까지

기증문화유산 특별전을 진행중이다. 기증문화유산의

소중함과의미를느낄수있는전시다.

볼거리즐길거리외에먹거리도갖췄다. 지역농업인

이직접생산한우수농산물을가져와판매하는 주말농

부장터로활용되면서지역경제활성화뿐아니라관광

장터로서의역할도하고있다.

농업박물관은체험교육프로그램을확대,내년부터복합

문화공간으로위상과역할을강화해나간다는방침이다.

인기체험행사인정월대보름프로그램은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행사와함께학술세미나,유명강사초청강

연, 달집태우기미디어아트전시등으로다양한볼거리

를갖춰농경문화적가치와의미를키우는대표행사로

가꿔나간다는계획이다.

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지정된 줄다리기의경우 세

계줄다리기대회 등을함께기획해글로컬축제의문화

관광콘텐츠로육성할수있는기회로활용한다.

전국최대쌀생산지인 전남의위상을감안, 세계쌀

문화대전을기획전시로추진해세계속의전남쌀의가

치와의미를살피는데역할을할계획이다.

과거와 현재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IoT) 등 관람체험객을위한미래농업콘텐츠기반도

갖췄다.

미래농업관,가상작물재배체험실,체험형전시콘텐츠

(인터랙티브미디어월),AR에듀콘텐츠등관람객과상

호교감이가능한 실감체험형헤리티지팜을구축해가

상공간에서직접농부가돼흙을만지면서씨앗을심고

물을주고재배해수확할수있는체험이가능해졌다.

VR 기반가상치유농장 체험프로그램을통해가상

세계에서 동물 먹이주기, 꽃 키우기, 미로정원 통과하

기,토마트수확하기등치유농장활동을생생하게재현

해내는과정도흥미롭게지켜볼수있다.

계절별로 변화하는 농촌의 생활 풍습을 화면을 터치

하며경험할수있고박물관이직접제작한 쌀왕국과

황금들판 3D영상을보며농업과전남쌀의소중함을일

깨울수있는3D입체영상실도갖췄다.

김옥경 전남도농업박물관장은 전남도농업박물관

은농경문화를꽃피운전남의농업역사와전통, 문화

를알리고보존하기위해개관한국내최고박물관 으

로 단순히 전시된 농경유물을 감상하는데 머물지 않

고 현재와 미래, 세계농업을 함께 공유하면서 농업의

소중한가치와 의미를 알리는 문화 생태 관광 테마복

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

라고말했다. /김지을기자dok2000@kwangju.co.kr

전남도농업박물관

전남도농업박물관은

농도전남을상징하는전남대표박물

관으로, 3만 6922㎡규모의 부지에 2423

㎡의전시면적등을갖추고남도생활민속

관,농경문화관,쌀문화관등상설전시관3

곳과야외전시장을운영중이다.

남도생활민속관은남도의가옥,남도의

생활등의식주,신앙유물등남도민속문화

에대한각종유물과전시품으로채워진공

간이다. 농경문화관은선사시대부터현대

까지이어져온농경문화의역사를각종전

시와유물을통해한눈에살펴볼수있도

록꾸몄다.

구석기시대에사용됐던반달돌칼,빗살

무늬토기뿐만아니라월령별농업과세시

풍속을담은농가월령가등을함께감상할

수있다.

쌀 문화관은 쌀의 역사부터 쌀의 일생,

쌀문화와함께전남에서생산된쌀을함께

전시해쌀의소중함을일깨우는공간이다.

겨레와함께한쌀을주제로쌀문화에

대한가치를살펴볼수있고 남도쌀가게

와 쌀도정방앗간을실제와똑같이재현

해 그 시절을 지낸 어른 관람객들에게 옛

추억을떠올릴수있는기회도제공한다.

디지털매체를통한가마솥에 맛있는밥

짓기 , 도정도구와쌀의종류 , 전남브랜

드 쌀 등의 프로그램도 곁들여 어린이와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 전통 초가와

솟대,물레방앗간등을재현한야외전시장

은농경사회생활상을경험할수있고사

계절에어울리는꽃과농작물을심어계절

마다변화하는자연의아름다움을느낄수

있다.

/김지을기자dok2000@kwangju.co.kr

뻔한농업박물관?NO

AI입혀 펀(FUN) 해

농경문화전시 체험 교육 한자리

오감만족 글로벌열린박물관

농도전남 대표전국최대규모

전통모내기 올벼심니등체험

그림그리기 스탬프투어등다양

미래형실감콘텐츠프로그램다채

◀쌀문화관내조성된 남도쌀가게 전경.

18 2024년9월13일금요일전남도농업박물관

◀농경문화관내우경전시물.

▲야외전시장에설치된전통초가집.

▼백중을맞아재현한김매기

공연.


